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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주제
	스파게티면으로 교량 만들기2

	주제 선정 이유
	트러스교를 만들기위해 미리 준비한 스파게티면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구조물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성, 안정성을 고려하며 이 주제를 이어 나갔다.

	세부 활동 내용
	
전에 준비해 두었던 스파게티면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구조물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길이별로 면을 구분한 후 각자 바닥, 옆면골격, 기둥골격 등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 바닥은 가능한 촘촘하게 이어 붙이며 단단한 특징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면을 붙이기 위해 도화지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제작하였다. 트러스교의 핵심인 옆면 골격은 삼각형모양을 유지하면서, 스파게티면을 이어 붙일 때 글루건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접착시켰다.
[image: ] 바닥과 옆면골격 재조과정
기둥골격은 미적이면서 교량을 고정시킬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만들도록 하였다.
정4면체로 지붕모양을 구상하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연결시키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갔다.
[image: ] 트러스교의 삼각형 모양을 제조
면이 얇아서 부러지기 쉬웠기에 조심스럽게 다루며 작업을 하였다. 이 때는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였고 섬세한 틈도 발견할 줄 아는 관찰력이 필요했다. 한 번 실수를 저지르면 복구하기가 힘들었기에 침착한 작업도 요구되었다.

	평가(느낀 점,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bookmark: _GoBack]목공본드는 면을 붙이기에 접착력이 부족했고, 글루건은 양조절이 어려워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효율성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면이 부실하여 부서지기가 쉬웠는데 이후 인터넷과 유투브를 찾아본 후 면을 한 가닥이 아닌 5,6가닥을 뭉치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더욱 튼튼한 골격이 필요하기에 차 후에는 재료부분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차 시 활동 내용
	부실한 골격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민과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 트러스교를 이어서 만들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완성한 후 얼마만큼의 무게를 버티는지 실험도 해볼 것이다.



image1.png




image2.png




